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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기 자녀의 성장(만 5.58개월∼만 25.75개월)에 따른 어머니

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의 변화패턴을 알아보

고,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여 3차년에 걸쳐 

실시된 한국아동패널의 2,089명의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첫째,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버지 양육참여, 양육

지식, 양육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자녀가치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

타났다. 둘째, 시간의 변화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

스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양육스트레스 초기값에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초기값 모두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어머

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을 예측하는 변인은 아버지 양육참여와 자녀가치 변화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양육스트레스 연구 분야의 이론적 

확장과 실천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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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가장 급속한 성장이 일어나는 만 2세까지의 영아기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육하는 대상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시기(Van der 

Kolk, Perry, & Herman, 1991)로 자신을 돌보아주는 대상에게 애착심을 갖게 되는 등 

자신을 둘러싼 주변에 신뢰감을 쌓아가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자신을 양육하는 대

상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고 적절한 지원을 받는가는 영아의 인지적, 사회적 

및 정서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영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영아의 통제를 벗어나 발생하기 때문에 양육자의 역

할은 매우 중요하다(Rao et al., 2010). 

그러나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나는 가족 구조 및 역할의 변화는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한 가정 내 양육스트레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육아에 있어 대부분의 역할을 수행하는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책

임을 느끼며 이에 따른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McBride, Schoppe, & Rane, 

2002).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책임감과 부담감에서 기인하는 일상적 스트

레스를 일컫는 양육스트레스(Deater-Deckard, 1998)는 유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일

어날 수 있는 문제 행동을 증폭시킴으로써 정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Huth-Bocks & Hughes, 2008), 인지적인 발달을 저해시키기도 한다. 자녀

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과 실제로 마주하는 힘든 현실 사이의 괴

리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는 일상적인 현상이지만, 이는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위해 보

살핌과 애정을 제공하려는 부모의 노력을 감소시켜 유아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큰 

위험요소라는 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심리적 구인이다(Respler-Herman et al., 

2012; Shea & Coyne, 2011). 

보다 구체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이

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Rodriguez & Green, 1997), 이와 같은 어머니의 

행동은 자녀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며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역

시도 저하시킨다(Amato, 1986). 또한, 부모로부터 학습된 우울하고 비관적인 태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Boivin, Hymel, & Bukowski, 1995) 학

교에서의 문제행동(Jessor et al., 1995) 등 부적응적인 모습을 야기한다. 이러한 일련

의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행동발달 및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혀주고 있다. 따라서 양육자,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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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는 연구는 최근까지 꾸준

히 진행되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가정 안팎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관계와 어머니 개인의 심

리적 특성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평소 자녀에 

대한 가치(권용은, 2003; Arnold, Bulatao, & Fawcett, 1975), 양육에 대한 신념과 지식

(Crouch & Behl, 2001), 자기효능감(Coleman & Karraker, 1998), 남편과 사회로부터 

양육 지원을 받는 정도(Chan, 1994)와 더 나아가 부부갈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감(Webster-Stratton, 1989) 등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을 수 있는 개인의 양육능력

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도움 인식 여부는 양육스트레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평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가치는 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반영하는 개인의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어머니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Arnold et al., 1975). 자녀에 대한 가치가 어떠한지에 따

라 어머니의 양육참여 태도와 효능감은 달라질 수 있으며(Ellison & Sherkat, 1993) 

이것이 결국 자녀 양육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Reece & Harkless, 1998).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에 대한 가치와 양육스트레스가 갖는 관계는 양

육 상황에서 자녀가치가 어머니의 다양한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

과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가령, 높은 자녀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 자녀를 

합리적으로 지도하며 자녀에게 높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강란혜, 2000), 자녀가 문

제행동을 했을 시에도 자신의 관점보다는 자녀의 관점에서 자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노력(박영신･김의철, 2009)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자

녀가치를 낮게 인식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Conger et 

al., 1984) 자신이 계획한 삶에 있어서 자녀의 존재를 걸림돌처럼 느껴 자녀를 양육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향이 있다(Reece & Harkless, 1998). 이와 

같이 부모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양육에 대한 생각과 자녀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양육을 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을 고

려할 때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에 대한 가치는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중요한 개인 

심리 변인으로 다뤄질 수 있다. 실제로, 양육자가 인식하는 자녀가치와 양육자의 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자녀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개인의 생활만

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활에 대한 불만족감은 양

육 스트레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송승민･송진숙, 2007; 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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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천희경, 2012; 정미라･강수경･최은지, 2013). 이처럼 부모 개인이 인식하는 자녀에 

대한 가치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다양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와 관련을 맺으며 

이후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 혹은 불만족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에 대한 가치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은 혼자만의 노력보다는 자신을 둘러싼 타인의 조력을 받을 때 보다 감소될 수 있다. 

가령, 가정 내에서 자녀양육이 어머니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부부공동의 책임이라

고 인식하는 남편의 실질적인 양육참여나 어머니가 느끼는 남편과의 정서적 유대감은 

자녀에 대한 가치를 높이며(Luster, Rhoades, & Haas, 1989), 이는 궁극적으로 양육스

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Quittner, Glueckauf, & Jackson, 1990). 이와 

같이 사회적인 조력과 어머니를 둘러싼 긍정적인 관계에서 발생되는 긍정적인 정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Chan, 1994). 

보다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자녀와 여가활동을 함께하고 자녀의 생활태도나 예의범

절 등에 관하여 올바른 지도를 할 경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진다(Roggman 

et al., 1994). 또한, 양육참여에 적극적인 아버지들은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아이들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보여 어머니의 심리적인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Mcbride et al., 2002). 이처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스트

레스를 낮춘다고 보고하는 많은 연구들에서는 아버지의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자녀 양

육의 시기에 경험하는 어려움들에 대해 어머니와 함께 고민하거나 격려의 말을 하는 

등의 정서적인 지원이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데 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보고한

다(이유나, 2009; Belsky, 1984). 

반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들도 일부 존재한다(Respler-Herman et al., 2012). 주위의 도움 없이는 자신

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2세 전후의 영아의 경우 목욕을 시키거나 자다가 

보챌 때 달래주기 등과 같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주의가 요구되는 양육이 필수적인데 

아버지들의 양육참여는 보통 놀아주기, 이야기하기 등과 같은 보조 활동에 그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김상하, 1998; Barnett & Baruch, 1987). 이에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해 어머니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LaRossa & Reitzes, 1993). 문혁준(2004)의 연구에서도 아버지가 목욕, 수유 

등의 신체적이고 일상적인 양육 지원을 하기보다 자녀 습관 및 놀이 지도와 같은 보

조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어머니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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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고 보고한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Abidin, 1992; Kalil, Zio-Guest, & Coley, 2005; Mcbride 

et al., 2002).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편으로부터의 양육지원은 같은 가치를 추구

하며 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현미･도현심, 2004; Simons et al., 1993). 

특히, 어머니가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을 예측하는 변인이며(O'Neil & Greenberger, 1994), 실제 일부 연구들은 아버지의 양

육참여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Kalil et al., 2005).

따뜻한 격려와 함께 자녀 양육에 있어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머니에게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양육스트레

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

는 과정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효능감을 향상시키기도 한다(Parke, 1996). 효능감

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노력의 양과 일에 대

한 지속성을 결정하는데(Bandura, 1986), 이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는 목

표 달성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올바른 양육지식의 

보유 여부는 자녀 양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양육 효능감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양

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양육에 대한 정보와 지원이 많을수록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송연숙･김영주, 2008; Miller, 

1988).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자신의 지식

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양육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상황에 대한 적절하

지 못한 대처방법으로 이어져 어머니를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미숙한 대처상황을 

경험하는 자녀에게도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자녀의 발달을 저해시킬 수 있다(Hunt & 

Paraskevopoulos, 1980). 부정확한 양육지식을 가진 어머니는 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이

지 못하여 영유아의 발달에 필요한 자극을 제공하지 못하는 반면, 양육지식이 풍부한 

어머니는 명확하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Larsen & Juhasz, 

1985). 양육지식과 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본 Seo(2006)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 발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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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어머니 집단이 낮은 어머니 집단보다 자녀에게 더 긍정

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영아 발달과 양육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는 유아가 더 적절한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

듯 어머니의 양육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아의 적절치 못한 발달은 궁극적

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양육스트레

스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어머니가 평소 자녀에 대

해 가지고 있는 가치, 아버지의 양육참여, 그리고 양육에 대한 적절한 지식은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은 

누적될수록 어머니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

구는 횡단적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영유아기 자녀의 성장에 따른, 즉, 시간적 변화에 

따른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그리고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 관계의 종단적 변화 양상

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

니가 인식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자녀가치 그리고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양육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종단 연구 방

법인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적용하여 변수들 간의 종단적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녀 성장에 따른 시간적 변화에서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추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종단적 관점에서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은 양육스트레스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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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가 시간

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

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3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총 2,089명이었다. 자녀의 연령은 1차 년도 만 5.58개월(SD=1.20), 2차 년도 만 14.07개

월(SD=1.08), 3차 년도 만 25.75개월(SD=1.37)이였다.

어머니의 특성은 1차 년도(2008년) 유효 응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령은 31.31세

(SD=3.71), 월 평균 가구 소득은 320.51만원(SD=149.5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1, 2, 3차 년도의 같은 내용을 묻는 문항들만을 선정하

였다.

가. 아버지 양육참여

아버지 양육참여는 어머니가 지각한 남편의 양육참여 정도로서 측정되었다. 총 4문

항이며,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은 ‘남편은 아기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남편은 아기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남편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

의 일을 한다.’, ‘남편은 아기와 함께 자주 놀아준다.’이다. 본 연구에서는 4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3차년에 걸쳐 조사한 문항내적합치도는 .77, .80, .80이였다.

나. 자녀가치 

자녀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에서 실시한 전국 결

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사용된 부모됨의 태도 척도 중 자녀가치와 관련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녀가치 척도는 정서적 가치 3개 문항과 도구적 가치 4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응답 방식은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를 활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자녀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서적 가치 

문항은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도구적 가치 문항은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3차년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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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조사한 문항내적합치도는 .72, .75, .76이였다.

다. 양육지식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양육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KIDI(The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MaPhee, 2002)의 13개 문항(예: 아이들은 말의 올바른 사용

법을 알려줘도 얼마 동안은 종종 틀린 말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을 이용하였다. 어머

니가 직접 응답하였으며, 정답인 경우 1, 틀리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0점으로 

부과하여 합한 점수를 양육지식의 총점으로 사용하였다. 점수는 양육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전혀 없는 0점부터 13개의 문항을 모두 맞춘 13점까지의 범위에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확한 양육지식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민현숙･문영경, 2009; 이정림 

외, 2010).

라. 양육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는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 Abidin, 1990)을 기

초로 김기현･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34개 문항 중 ‘부

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와 관련된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 방식은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응답자의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 

문항은 ‘아이를 낳은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

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3차년에 걸쳐 

조사한 문항내적합치도는 .84, .85, .86이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사이의 관련성

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에 있어서 변화를 추정하고, 그 변인의 변화에 있어서의 관

련성을 추정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을 적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의 분석 단계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지며, 본 연구에서도 두 단계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개별변인(종단자료)의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

을 분석하는 것이다. 무조건모형을 분석하는 주된 이유는 각 종단자료 변인 간의 기초

적인 변화 패턴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다중변인조건모형(mult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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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 conditional model)을 사용하여 종단자료 간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의 분석을 위해 AMOS 20.0을 사용하였다. 모수치의 추정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할 수 있지만, 최대우도법을 사용하려면 결측

값이 없어야 하는데 종단자료에는 결측값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우도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수치 추정방법으로 완전정보최대우도

법(FIML: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FIML이 선택된 이

유는 결측치를 포함하는 종단자료 분석에서도 최적의 값을 산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Arbuckle, 1996; Bollen & Curran, 2006; Kline, 2005).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표본크기의 영향에 민감한 (Hoyle & 

Panter, 1995) 보다는 적합도 지수를 중점적으로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

기 위해 비교적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며,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명확

한 해석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TLI(Tuc 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

였다(유성경･홍세희･이아라, 2006; 홍세희, 2000). 

Ⅲ. 연구결과

1. 측정변인 기술통계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그리고 양육스트레스

가 어떻게 변화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시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분석 결과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아버지 양육참여,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자녀가치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모형 검증 전에 각 측정변인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 

첨도를 점검하였다. 정규성 검증은 왜도 2이상 혹은 첨도 7이상이 아닌 경우 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West, Finch 그리고 Curran(1995)의 기준에 기초했으며, 모든 

측정변인들이 단변량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0  육아정책연구(제7권 제2호)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아버지 양육참여 

2008(1)
1 　 　 　 　 　 　 　 　 　 　 　

아버지 양육참여

2009(2)
.61

** 1 　 　 　 　 　 　 　 　 　 　

아버지 양육참여

2010(3)
.53

** .64** 1 　 　 　 　 　 　 　 　 　

자녀가치

2008(4)
.15

** .07** .10** 1 　 　 　 　 　 　 　 　

자녀가치

2009(5)
.13** .17** .16** .60** 1 　 　 　 　 　 　 　

자녀가치

2010(6)
.10

** .08** .18** .53** .61** 1 　 　 　 　 　 　

양육지식

2008(7)
.04 .04 .06

* -.02 .00 -.00 1 　 　 　 　 　

〈표 1〉측정변인 기술통계

측정변인 N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아버지 양육참여2008 1,859 3.58 .81 -.31 -.20 

아버지 양육참여2009 1,876 3.64 .88 -.36 -.52 

아버지 양육참여2010 1,753 3.72 .84 -.36 -.49 

자녀가치2008 1,861 3.61 .57 -.22 .01 

자녀가치2009 1,887 3.52 .59 -.17 .24 

자녀가치2010 1,763 3.50 .58 -.13 .18 

양육지식2008 1,830 8.78 2.08 -.58 .32 

양육지식2009 1,878 9.04 2.14 -.85 .81 

양육지식2010 1,742 9.24 2.13 -.82 .81 

양육스트레스2008 1,849 2.74 .62 .13 .05 

양육스트레스2009 1,887 2.73 .64 .08 .07 

양육스트레스2010 1,764 2.81 .64 .06 .35 

2. 상관관계
3년 동안의 각 변인들 간 상관관계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이 변인들 간의 상

관은 매년 유사한 정도의 상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양육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과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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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양육지식

2009(8)
.02 .02 .04 -.07** -.04 -.03 .47** 1 　 　 　 　

양육지식

2010(9)
.06

* .08** .05 .00 .02 -.03 .46** .52** 1 　 　 　

양육스트레스

2008(10)
-.26

** -.15** -.13** -.21** -.17** -.14** -.07** -.05 -.07** 1 　 　

양육스트레스

2009(11)
-.18

** -.22** -.17** -.16** -.25** -.15** -.12** -.05* -.10** .63** 1 　

양육스트레스

2010(12)
-.14

** -.12** -.21** -.17** -.20** -.25** -.12** -.08** -.06* .54** .63** 1

** p < .01, * p < .05 

3. 변인별 분석모형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아버지 양육참여, 양육지식, 자녀가치, 양육스트레스가 1차 

년도에서 3차 년도 동안 어떻게 변화하는지 탐색하기 위해 각 변인의 평균을 바탕으

로 변화함수를 추정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을 확인하였다. 무 변화모형이나 선형 모

형은 측정 시점이 세 시점 이상일 경우에 적용할 수 있고, 비선형 모형은 측정 시점이 

네 시점 이상일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모형은 적용하지 않

고 무 변화모형과 선형 모형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체계적인 변화 추이를 보이지 않고 

매 시점에서 발생한 변화는 무선오차(random error)로 간주하였다(이수진･홍세희･박

중규, 2005).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에 대한 변화모형을 결정하기 위해 모형의 적합도

와 초기값의 평균과 분산,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을 검토하였다(고양 & Ho, 2006).

[그림 1]의 무 변화모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측정치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모형이며, [그림 2]의 선형 모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율의 요인 부하량을 임의

적으로 0, 1, 2로 고정하여 선형적인 변화를 가정한 모형이다. 3개년도 자료를 바탕으

로 각 시점에서 평균변화를 검토하고, 아버지 양육참여, 양육지식, 자녀가치, 양육스트

레스에 대하여 무 변화모형, 선형 모형을 적용시켰다. 그 결과 <표 1>의 평균 변화와 

<표 3>의 검증, 적합도 지수를 바탕으로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양

육스트레스 모두 선형 모형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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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무변화 모형  [그림 2] 선형 모형

〈표 3〉잠재성장모형 적합도 검증

변인 모형  df TLI CFI RMSEA (90% CI)

아버지 

양육참여

무 변화모형 113.85*** 4 .91 .94 .11 (.10∼.13)

선형 모형 .94 1 1.00 1.00 .00 (.00∼.06)

자녀가치
무 변화모형 104.94*** 4 .91 .94 .11 (.09∼.13)

선형 모형 10.76** 1 .96 .99 .07 (.04∼.12)

양육지식
무 변화모형 87.36*** 4 .88 .92 .10 (.08∼.12)

선형 모형 .74 1 1.00 1.000 .00 (.00∼.05)

양육스트레스
무 변화모형 59.47*** 4 .95 .97 .08 (.06∼.10)

선형 모형 15.83*** 1 .95 .99 .083 (.05∼.12)
*** p < .001, ** p < .01, * p < .05

아버지 양육참여 평균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3.59와 .0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1차 년도의 아버지 양육참여 평균이 3.59이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변화율 평

균이 .07만큼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리고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초기값에 유

의한 개인차가 있으며 2008년에서 2010년까지의 3년간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기값과 변화율 사이는 부

적인 관계가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 년도에 아버지 양

육참여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종의 천장효과(ceiling effect)로서 초기에 아버지 양육참여가 높은 집단이 이

후 상승 여력이 작고, 반대로 초기에 아버지 양육참여가 낮은 집단이 상승 여력이 크

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자녀가치 평균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3.60과 -.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1차 년도의 자녀가치 평균이 3.60이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변화율 평균이 -.06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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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리고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이것은 어머니마다 자녀가치의 초기값이 다르고 2008년에서 

2010년까지의 3년간 자녀가치의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기값과 변화율 사이는 부적인 관계가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 년도에 자녀에 대한 가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지식 평균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8.76과 .2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1

차 년도의 양육지식 평균이 8.76이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변화율 평균이 .23만큼 증

가하는 패턴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리고 초기값의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난 반면, 변화율의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양육지식의 변화정

도에는 개인차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기값과 변화율 사이는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양육스트레스 평균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2.73과 .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1차 년도의 양육스트레스 평균이 2.73이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변화율 평균이 .03만

큼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리고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2008년에서 2010년까지의 3년간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기값과 변화율 사이는 부적

인 관계가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 년도에 양육스트레스

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각 변인의 초기값과 변화율 추정치

변인
평균 분산 초기값과 

변화율 상관초기값 변화율 초기값 변화율

아버지 양육참여 3.59
***

.07
***

.50
***

.09
***

-.32
***

자녀가치 3.60*** -.06*** .23*** .03*** -.34***

양육지식 8.76*** .23*** 2.18*** .17 -.07

양육스트레스 2.73
***

.03
***

.28
***

.04
***

-.33
***

*** p < .001

4. 검증모형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기초로 

하여, [그림 3]과 같은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외생잠재변수의 상관 설정은 생략)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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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는 <표 5>와 같다. CFI와 TLI 모두 .90 이상

이고, RMSEA가 .05 이하이므로 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의 모형에서 확인한 경로계수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표 5〉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 df TLI CFI RMSEA (90% CI)

207.72*** 37 .95 .98 .05 (.04∼.05)
*** p < .001

분석 결과, 아버지 양육참여의 초기값은 양육스트레스 초기값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β=-.28), 이는 초기의 아버지 양육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초기 양육스

트레스 정도가 약한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 양육참여 초기값은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율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β=.10), 아버지 양육참여 변화율과 양육스트

레스 변화율 간 관계에서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검증되었다(β=-.21). 본 연구에서 

아버지 양육참여 변화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양육스트레스 변화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부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 양육참여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록 양육스트레스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아버지 양육참여가 완만하게 증가할수록 양

육스트레스는 급격하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자녀가치의 초기값은 양육스트레스 초기값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만(β

=-.24)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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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자녀에 대한 가치 수준이 높을수록 초기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데에 초기 자녀가치 수준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가치 변화율과 양육스트레스 변화율 간 관계에서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검증되었다(β=-.33). 본 연구에서 자녀에 대한 가치 변화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부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가치가 급격하게 감소할수록 양육스트레스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자녀가치가 완만하게 감소할수록 양육스트레스의 증가 속도가 완만해 졌음을 의미

한다. 

양육지식의 초기값은 양육스트레스 초기값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만(β

=-.11)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의 양육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초기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지식 변화율과 양육스트레스 변화율 간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했을 때, 양육스트레스 초기값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버지 양육참여 초기값, 자녀가치 초기값 순이었으며,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녀가치 변화율, 아버지 양육참여 변화율 순으로 나

타났다. 

〈표 6〉다변량 잠재성장모형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

오차
t

표준화 

계수( )

양육스트레스 초기값←아버지 양육참여 초기값 -.20 .02 -9.31*** -.28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아버지 양육참여 초기값 .03 .01 2.13* .10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아버지 양육참여 변화율 -.13 .04 -3.65
***

-.21

양육스트레스 초기값←자녀가치 초기값 -.26 .03 -7.85*** -.24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자녀가치 초기값 -.03 .02 -1.78 -.09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자녀가치 변화율 -.36 .09 -3.96
***

-.33

양육스트레스 초기값←양육지식 초기값 -.04 .01 -3.43*** -.11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양육지식 초기값 -.02 .01 -1.95 -.12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양육지식 변화율 .09 .07 1.32 .20
*** p < .001, ** p < .01,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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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장(만 5.58개월∼만 25.75개월)에 따른 어머니가 지각한 아

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의 변화패턴을 알아보고, 아버지 양

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단적으로 분

석하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Hunt & Paraskevopoulos, 1980; Kalil 

et al., 2005; Reece & Harkless, 1998)들은 대다수 횡단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

로 정확한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

동패널을 활용한 종단자료 분석을 통해 네 변인의 발달궤적을 확인하고 이들의 종단

적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버지 양육참여, 양육지

식, 양육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자녀가치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

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출산 후 3년 동안 일정한 선형 패턴을 가지고 증가한

다는 본 연구결과는 일반적으로 4∼5세보다 영아기부터 걸음마기에 속하는 0∼3세의 

시기가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보다 어려움을 느끼게 하므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보다 폭넓게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유우영･최진아･이숙, 1998; Crnic & Booth, 1991)

과 맥을 같이하며, 출산 초기부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문제에 사전 개입전략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양육스트레스의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의 변량이 유의

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일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

라 어머니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어머니의 개인차가 양육스트레스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

인임을 잘 보여주며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

석해 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영유아기의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증가하지만, 어머니

가 인식하는 자녀에 대한 가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아동이

나 발달 관련 전공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유아의 발달

에 대한 정보와 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김영주･송연숙, 2007) 어머니들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점

차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나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Goodnow, 1988). 그러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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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장함에 따라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에 대한 가치는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 중의 하나는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자녀 양

육의 모습과 다른 실제 자녀를 양육하며 경험하는 자녀의 부정적인 모습들에 의해 비

롯되는 스트레스가 점차 자녀에 대한 가치를 저하시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개인 간 변량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출산 초기부터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있어 개인 내 차이뿐 아니라 개인 간 차이가 존

재함을 반영하는 결과로 출생 초기에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아버지들이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낮은 참여 수준을 유지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또

한, 평균적으로 아버지 양육참여는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내지만, 개인마다 양육에 참

여하는 변화율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가족에 대한 가치를 두

고 자녀를 갖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육아란 부인과 함께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

각할수록 아버지 스스로 육아에 참여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Barnett & Baruch, 1987).

둘째, 시간의 변화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양육스트레스 초기값에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

가치, 양육지식 초기값 모두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아버지 양

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부모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자녀를 출산하는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한다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김영희･신희정･채영문, 2007; 김

정란･김경신, 2009)과 일치한다. 특히,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의 세 변인 

중에서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초기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사회적 지원이 증가할수록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며(박수미, 2008) 충분한 사회적 지원이 양육스트레스를 낮춘다는 기존

의 선행 연구들(Leahy-Warren, McCarthy, & Corcoran, 2012; Logsdon & Davis, 

2003)과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육에 많은 부분 책임을 떠안고 있는 아내

를 따뜻하게 격려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주는 남편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저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인은 아버지 양

육참여와 자녀가치 증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 양육참여 수준의 증가분이 

클수록, 자녀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의 감소분이 적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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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심각성 정도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영

유아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해소시켜주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어머니의 양육부담

과 스트레스를 낮춰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espler-Herman et al., 

2012). 하지만 본 연구 결과 아버지 양육참여는 아동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주지

는 못해 어머니의 실질적인 양육부담을 줄여주지는 못하더라도, 아버지가 보여주는 

자녀에 대한 관심과 양육 전반에 대한 도움은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주어 양육스트레

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가 적을수록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정적 영

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행복감과 기쁨을 느낄수

록 양육을 통해 발생하는 부담과 어려움을 적게 보고한다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동

일한 결과(Abidin, 1992)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산 직후부터 시간 경과에 따라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녀가치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아버지 양육참여의 

증가 정도와 자녀가치에 대한 감소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데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지식의 증가분은 양육스트레스의 증가분을 예측하

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생 초기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통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지만(송연숙･김영주, 2008; Miller, 1988), 영유아가 성

장하는 과정에서 양육지식을 많이 습득해가는 것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양육스트레스를 줄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주로 관련 변인 간의 횡단적인 인

과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이들 변인 간의 종단적 변화 관계를 살피는 경우가 많

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종단적 관계를 밝힘으로써 양육스트레스 연구 분야의 이론적 측면을 확장했을 

뿐 아니라, 가정이나 지원 센터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적절한 중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함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

된 양육스트레스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

로 변화한다는 사실은 그동안 횡단적으로 수행된 관련 연구들이 잠재적으로 변화하는 

변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초기 시점에서 높은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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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참여, 어머니가 인식한 자녀가치와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하고, 어머니의 자녀

가치에 대한 감소폭이 적은 것이 양육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결과는 그동안의 선행 

연구결과들은 양육 지원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한 시점에서의 양육스트레스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보다 실질적인 양육스트레

스 지원을 위해서는 향후에는 관련 변인들이 한 시점뿐 아니라 시간적 흐름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경험과학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문제에 중

점을 두고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요인에 국한하여 분석했다는 제

한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는 다양한 변인(예: 어머니의 건강상태, 어머니의 연령, 경제적 상황 등)들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육스트레스와 관

련 변인 간의 관계성에 있어 조절효과(예: 모 취업 여부)를 가지는 변인과 매개효과를 

가지는 변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더불어, 현재 한국아동패널에서는 3시점

에서만의 측정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비선형적 변화를 모형화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4차년도 이후에 비선형적 변화경향성이 발견될 경우 가속도 모수치를 

포함하는 비선형적 성장모형의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4시점

을 활용한 변화 경향성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이에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보다 확장해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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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ongitudinal Relationships among Maternal 

Perception of Father Involvement in Child Care, 

Value of Children,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ing Stress 

Hyosik Choi    Eun Mo Yeon    Kwon Soo Jin    Yoon Jeong Hong

Using a three-years (2008∼2010) longitudinal sample of 2,089 Korean mothers 

who raise infants aged between 0 to 2 from Korean Children Panel Survey, this 

study examined a growth curve model of maternal perception of father 

involvement in child care, value of children,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ing 

stress and identified their relationships with AMOS 20.0. As a result, maternal 

perception of father involvement in child care,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ing stress were increased whereas value of children was decreased as 

children grow older. Results also found that the initial value of maternal 

perception of father involvement in child care, value of children, and parenting 

knowledge behaved as significant predictors on the initial value of parenting 

stress. In addition, changes of maternal perception of father involvement in child 

care and value of children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ial changes of 

parenting stress. In sum, we discusse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longitudinal relationships among maternal perception of father involvement in 

child care, value of children,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ing stress.

Key words: parenting stress, father involvement in child care, value of children, 

parenting knowledge, a growth curv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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